
천안,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

충청남도 천안에 <부품소재 전용산업단지>가 조성된다.

충청남도는 첨단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외국기업의 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안 제5

산업단지 151만㎡ 중 33만㎡를 <부품소재 전용산업단지>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월5일 발표했

다.

전용산업단지 조성은 외국의 반도체부품 및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천안이나 아산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

있으나 마땅한 공장부지가 없어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.

충청남도는 이르면 2012년 상반기까지 해당지역을 <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>으로 지정하고 외국기업 유치에

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며, 유치대상은 반도체부품 및 자동차부품, 신소재, 녹색산업 등이다.

충청남도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면 첨단부품기업 10여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현재 충청남도는 천안 백석산업단지(51만㎡), 아산 인주산업단지(16만5000㎡) 등 2개 산업단지를 단지형 외

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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